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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우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과 알바로 델 포르틸료와 관련된 기적 승인과 교황 요한 23세의 시성과 다른 시성 과정과 관련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결정과 관련한 오푸스 데이 성직자치단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단장 주교의 성명서
2013-7-18.
다가올 복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과 ‘하느님의 종’ 알바로 델 포르틸료 주교님의 시복 발표의 우연의 일치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데에 우리 모두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려야겠습니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지치지 않는 관대함으로 인류를 향한 봉사에 자기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복자께서는 자신의 풍성한 가르침과 말씀과 저서, 이미지와 많은 의미를 내포한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하느님께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의 전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일치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의 사목활동의 열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하여 복자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와 요한 23세 교황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친밀하게 대하신 진정한 아버지셨습니다. 특히 성교회의 일부인 오푸스 데이 성직자치단 신자들에게 더욱 그러셨습니다. 저는 두 분 교황께서는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교황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느낌을 받도록 노력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바로 델 포르틸료 주교님은 호세 마리아 성인의 훌륭한 지지자였으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매우 충실한 협력자셨습니다. 온 세상의 많은 성직자와 평신도들은 알바로 주교가 충실한 사제로서 그들에게 보여준 행동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바로 주교가 그들의 영혼에 신실한 사제적 관심을 주었다는 것을 느꼈기에, 그들이 더 쉽게 알바로 주교를 사랑할 수 있었고, 그의 조언을 신뢰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일찍이 거룩한 교회는 알바로 델 포르틸료 주교님을 “매우 훌륭하고 정감 있는 인물, 영혼들에게 평화와 평온함을 전해주시는 인물”로 불렀습니다. 이 기쁜 시간, 저는 훌륭하고 충실한 ‘하느님의 종’에게 전구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하느님 아버지와 어머니이신 거룩한 교회와 교황님과 호세 마리아 성인과 친구들에게 보여준 충실함에 우리가 ‘전염’이 되도록 전구합니다. 알바로 주교님께서 항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격려하셨으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많은 계획 세우시고 사회적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또한 그분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그분께 전구를 청합니다. 또한 저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보여주신 가족들과 사제직에 대한 열정적인 특별한 사랑과 성모님을 향한 그분의 부드럽고 단순한 신심을 전해주시도록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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